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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자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드러낸 여성에 대한 저급한 인식이 국민을 경
악케 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져야할 장관으로서 능력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인권의식마저 낙제점이다.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결격 사유가 차고 넘친
다.

정호영 후보자는 과거 경북대병원 재직 당시 신문 칼럼을 통해 병원 직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자
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주장을 펼쳤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심하고 여자의 경
우는 미모든 아니든 사진과 실물이 다른데 아마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포샵’을 한 모양”이라
는 것이다. 또한 “직접 면접을 보는 직원채용에 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스스로 미화시킨 사진을 
쓰는지 필자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해 구직자의 절박한 심정을 폄하하는 듯한 태도도 
드러냈다.

또 정호영 후보자가 쓴 '애국의 길'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을 여성의 탓으로 돌
리는 듯한 인식을 드러냈다. “암 치료의 특효약은 결혼”이라거나 결혼과 출산을 ‘애국’이라 주장
하고 “20대 여성 10명 중 겨우 1명이 결혼을 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결혼하지 못하고, 아이 갖
지 못한 국민들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듣고 싶은 말은 복지를 강화해 아이 낳고 싶은 세상
을 만들겠다는 약속이지, 애국심 없다는 비난이 아니다.

정호영 후보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진의 재취업을 막은 법률을 놓고 조롱하는 칼럼을 쓴 것
은 충격적이다. “‘한국형 청진기 공구(공동구매) 들어갑니다. 의사는 3m 떨어져 있고, 여환(여자
환자)분은 의사 지시에 따라 청진기를 직접 본인의 몸에 대면 된다”는 내용이다. 철저하게 의료
인의 편에 서서 성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인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드러냈다. 의료인의 성범죄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인식도, 의사라는 직업에 더욱 
철저하게 요구되는 책임의식도 찾아볼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어느 정부부처보다 더 확고한 인권의식이 요구되는 조직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하려면 여성을 출산의 도구라는 인식 대신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경력단절이라는 성차별적 구조
를 이해하고 약자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윤석열 당선자는 하루 빨리 정호영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정 후보를 안고 간다면 균형인사
라는 대원칙을 저버리고 택한 능력주의와 전문성이라는 인사기준마저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
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윤 당선자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는 한 저출산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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